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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분유 수입량 작년 동기대비 14.2% 증가

  주요내용 

  중국 관세청 통계수치에 의하면 2016년 중국 분유 수입량은 5월 6만 2,700톤까지 소폭 증가한 후에 

연속 3개월간 하락하여 6월 5만 9,700톤, 7월 5만 8000톤, 8월 5만 4,300톤으로 감소 추세임. 전월대비 하락

폭은 각각 4.78%, 2.85%, 6.38%로 8월의 수입량은 1월과 비교하여 약 17만 톤 감소함

   2016년 중국 분유 수입량 연속 하락의 이유는 5월에 국무원에서 발표한 수입식품 관련 관리 통지로서 해관의 

통관 절차 및 위생 검역 절차 등에서 수입 유제품(분유, 액체 우유 포함)에 대한 정책이 엄격해진 것 때문으로 

추정됨

   분유 수입량이 전월대비 하락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총수입량은 작년대비 증가함. 2015년 중국 전국 분유 

총 수입량은 54만 7000톤이고 중국 해관청 통계수치에 의하면 2016년 1월부터 8월까지 중국 분유 수입량은 

48만 400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14.2% 증가함. 이는 2015년 수입량보다 6만 톤 증가한 수치임

 시사점

●   최근 몇년 간 중국산 분유(특히 영유아분유)의 안전 문제로 인하여 중국 국민들의 국산 분유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여 수입 분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 해관 정책의 변경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수입량이 하락

하였지만, 전체적인 수입량은 증가한 것임. 또한 ‘이태(二胎, 아이를 둘째까지 가질 수 있도록 한 산아

제한 정책 완화)’정책이 시행되고 난 후, 수요량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중국시장에서는 호주, 유럽, 미국 등 서양 분유의 수요량이 많지만 중국인의 체질이 한국인의 

체질과 비슷하여 한국산 분유가 서양 분유보다 중국인의 체질에 더욱 적합하다는 내용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지속한다면 한국산 분유의 수요는 향후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작성 : 상하이 지사

지구촌 리포트ㅣ중국

1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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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만

2-1 캐나다산 소고기 수입 재개

  주요내용 

  2015년 2월 캐나다 Alberta 지역의 광우병 발생으로 인해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이 잠정 중단되었다가 

2016년 7월 8일부터 수입이 재개되었으며, 2016년 9월 2일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이하 식약

서)에서 쇠고기 1,144.6kg에 대한 샘플링 검사 후 9월 6일자로 수입 허가를 통지하면서 수입 재개 후 첫 

공식수입이 이루어졌음

   대만정부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하면서 쇠고기 수입 검역 조건을 이전보다 더 강화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들을 추가하였음

-   첫째, 수의사가 도살 전 건강한 소로 인정을 해야 하며, 병이 있거나 광우병이 의심되는 질병의 소로 

판명되어서는 안됨

- 둘째, 30개월 이하의 소이어야 함

- 셋째, 도살 시 모든 특정위험물질이 제거된 상태어야 함 

- 넷째, 對대만 수출이 허가된 공장에서 생산되어야 함

-  다섯째, 관련 상품은 수출국 정부기관 소속 수의사의 감독 하에 생산하여야 하며, 對대만 규정에 부합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 여섯째, 관련 상품은 캐나다 정부 소속 수의사가 발급한 위생 증명을 첨부해야함

   그 외에도 캐나다산 소고기는 수입 시 반드시 식약서, 동식물방역검역국이 전수 수입 검사 및 검역을 받아야 

하며 국내 유통 시 강화 위생검사 및 샘플링 검사 대상이 되어 상품 표기, 유통경로 추적 등 관리 조치를 

받아야 함

ㅣ대만 소고기 수입 실적ㅣ (단위 : 톤, 천불)

 구분
2013 2014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호주 39,320 221,985 40,885 248,118

미국 33,133 266,557 33,446 294,587

뉴질랜드 18,768 110,623 21,475 127,174

니카라과 4,636 17,955 5,855 26,870

파나마 2,996 10,126 2,926 10,505

캐나다 534 2,650 1,724 11,497

파라과이 2,996 10,126 469 2,411

혼두라스 233 1,111 468 2,129

필리핀 109 144 172 259

한국 - - 3 5

합계 100,183 633,196 107,700 724,858

* 캐나다산 소고기 수입 기준
*출처 : 대만행정원농업위원회 농업통계자료 http://agrstat.coa.gov.tw/sdweb/public/trade/TradeReport.aspx 

지구촌 리포트ㅣ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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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대만은 쇠고기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식품위생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수입 세관 검역 시 불합격된 

식품은 전부 반송 및 폐기할 뿐만 아니라 해당 식품 및 동 업체의 식품은 전수 검사 대상으로 분류 하고 

불합격된 업체명, 주소, 상품명을 공개하는 등 엄격한 관리 조치를 취하고 있음

  이에 따라 수출 업체들은 한국 농식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시장공략을 위해 강화된 대만 수입식품  

안전 관련 규정에 대한 숙지가 필요함                                                                                    

    작성 : 홍콩 지사

지구촌 리포트ㅣ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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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일본 즉석밥 시장 성장

  주요내용

●   일본 즉석밥 시장은 전년대비 2.6% 성장

-  즉석밥 시장은 2015년 기준으로 전년 대비 2.6% 증가하였고, 2016년에 들어 포장 밥에 해당하는 무균 

즉석밥은 더욱 확대가 가속화 되고 있음

-  신규 소비자 증가뿐 아니라 기존 소비자의 구매량도 늘어나는 등 단순 비축용 식품에서 소비 트렌드로 

서서히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

ㅣ일본 즉석밥 매출 상위 20개 (16.1월~7월)ㅣ

순위 기업명 상품명 금액(엔)

1 사토우 식품공업 사토우의 밥 니이가타 코시히카리 3식 세트 600g 106,402,979

2 시지시 재팬 CGC SP 맛있는 밥 200g*3 102,470,201

3 시지시 재팬 CGC SP 맛있는 밥 200g*5 80,010,208

4 사토우 식품공업 사토우의 밥 니이가타 코시히카리 5식 세트 200g*5 58,429,475

5 사토우 식품공업 사토우의 밥 은샤리 5식P 200g*5 50,848,933

6 동양수산 마루짱 따뜻한 밥  200g*3 46,530,329

7 테이블 마크 갓 지은 밥 훗쿠라 추야다키 10식 1.8kg 44,440,003

8 동양수산 마루짱 따뜻한 밥 200g*5 37,808,150

9 아지노모토 아지노모토 흰죽 250g 34,426,791

10 테이블 마크 테이블M  갓 지은 밥 국산 코시히카리 5식 33,939,220

11 테이블 마크 테이블M 갓 지은 밥 국산 코시히카리 3식 22,373,671

12 동양 수산 마루짱 훗쿠라 찰밥 3P 480g 20,466,256

13 일생협회(日生協) COOP 맛있는 밥 5개 16,484,516

14 아지노모토 아지노모토 계란죽 250g 15,8890,709

15 사토우 식품공업 사토우의 밥 코다와리 코시히카리 소성(小盛) 150g*3 15,320,167

16 동양 라이스 동양 라이스 타나타식당의 금새싹미밥 160g*3 15,319,233

17 사토우 식품공업 사토우의 밥 아키타현산 아키타코마치 5식 1kg 15,108,064

18 에치고 제과 에치고 제과 맛있는 밥 5P 14,995,619

19 아지노모토 아지노모토 메실죽 250g 14,531,493

20 우으케 우으케 훈와리밥 국내한 200g*5 13,934,984

*출처 : KPS-POS 데이터 

사토우식품공업, 사토우의 밥 CGC JAPAN, 맛있는 밥 동양수산, 따뜻한 밥

지구촌 리포트ㅣ일본

3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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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 변화에 따른 현지 제조업체 설비 확대 

-  2016년 4월 구마모토 지진을 비롯한 자연 재해의 발생으로 소비자 재난 대비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즉석밥 

시장의 성장률도 높아지고 있음

-  이런 가운데 일부 제품 수급이 정체하는 상황도 생기면서 대형 업체들은 공장의 설비 증강을 활성화

시키는 등 안정 공급의 유지에 나서고 있음

●   일본 즉석밥 북유럽 등으로 수출 확대 추진  

-  현재 쌀 및 쌀 가공품 수출액은 약 200억 엔으로 대부분 청주 등 가공품이 차지하고 있는데 일본 쌀을 

사용한 가공 수출품으로 술에 이어 즉석밥도 확대 중임 

-  일본산 맵쌀 즉석밥을 해외 시장에 판매하는 신명 그룹은 2016년도 수출량을 약 20만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4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한 수량임

-  특히 성장이 큰 시장은 덴마크, 스웨덴 등 북유럽 시장이며, 바다로 둘러싸인 북미에서는 초밥의 인기가 

높아, 가정에서도 초밥을 만들기 위해 즉석밥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음

- 2020년 쌀 수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판매방법 및 홍보방법이 필요함

-  간편한 즉석밥을 통해 해외 판로를 개척하면 이후 쌀로 밥을 짓는 문화도 점차 확산되어 쌀 수출 확대가 

기대됨

 시사점
●   일본의 저출산, 고령화, 맞벌이 증가 등 사회트렌드 변화에 따라 기존의 쌀로 밥을 짓는 것에서 벗어나 

즉석밥을 구입하여 시간 등을 절약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고, 일본 정부(농림수산성)의 즉석밥, 청

주 등 쌀 가공식품 수출 확대 움직임과 맞물려 향후 즉석밥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작성 : 도쿄 지사

3-2   일본 기능성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의식조사

  주요내용

 기능성 농산물의 정의

-   기능성 농산물이란 본래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함유량이 낮은 성분을 품종개발이나 재배 · 생산방법의 

개량을 통해 함유량을 높인 농산물, 혹은 특정 성분의 함유량이 낮은 농산물을 말함. 또한 신선 

농산물뿐만 아니라 착즙주스 등의 가공품을 포함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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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성 농산물에 대한 인지도

-   일본 정보조사 기관인 야노경제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일반소비자의 49.2%가 기능성 농산물에 

대해 인지하고 있고, 10.6%가 ‘기능성 농산물의 내용까지 모두 알고 있다’고 응답함. 세대별로 보면 

20대 남성(24.4%)이 제일 높고 ‘이름만 알고 있다’는 50대 여성, 60대 남성, ‘전혀 모른다’는 30대  여성이  

많았음

-   슈퍼마켓 등 일반 소매분야에서의 인지도와 취급상황을 살펴보면, 인지도는 96.7%로 매우 높았으며 

‘취급 중’ 또는 ‘계절에 따라 취급하는 경우가 있다’가 57.7%로 단순히 인지수준을 넘어 실제 판매

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음

-   다만, 급식업계에서의 인지도는 70%로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실제 취급되고 있는 경우가 없어 아직

까지 고가인 기능성 농산물의 특성상 업계에 보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기능성 농산물에 기대하는 기능성과 효과

-   농산물에 기대하는 기능성에 대해서는 ‘영양가가 높다’가 65.7%로 제일 높음. 이어서 ‘식이섬유가   

많다’(37.0%),‘콜레스테롤을 줄인다’(27.9%),‘지방을 줄인다’(26.9%),‘칼로리가 낮다’(23.4%), 

‘혈당치의 상승을 완화한다’(22.6%) 등임

-   기능성 농산물에 대해 ‘영양가가 높다’,‘지방을 줄인다’,‘칼로리가 낮다’등 건강유지나 미용 목적을 

기대하는 젊은 층에 비해 중고령층은 예방이나 증상 완화 등 보다 절실하고 실제적인 기능을 기대

하고 있음

 기능성 농산물에 있어서 향후 과제

-   기능성 농산물이 앞으로 더욱 인지도를 높이고 실제 구매로 이어지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높은 가격’과 ‘효과적인 기능성 홍보’부분임. 고가 · 고부가가치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상품의 홍보가 

불충분하여 기능이나 효과가 소비자에게 충분히 전달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많음. 또한 아직

까지는 그 종류가 많지 않아 일반농산물을 완벽하게 대체하기 어렵고 별도의 매대를 구성하기 

어려우며, 품목에 따라서는 안정적이지 못한 공급량이 문제인 경우도 있음

 시사점
●   소매업계에서 기능성 농산물의 취급량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는 현재 

일본에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기능성을 감소한 다양한 농수산물과 식품들이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식품도 그 우수한 기능성을 과학적 

근거로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고 가격적인 부분과 불안정한 공급 문제를 해결해야함

 작성 : 오사카 지사

지구촌 리포트ㅣ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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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유럽 육류 생산 수출, 3년에 3배로 급증

  주요내용

   2016년 9월 22일 유럽 위원회(EC)의 통계에 따르면 유럽 연합(EU)으로부터 베트남으로의 육류수출이 

급증하고 있음. 베트남내 부유층이 늘어나면서 유럽산 육류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임

  베트남의 유럽산 육류 수입은 2013년 737만 유로(818만 달러)였으나, 2015년에는 2,330만 유로(2,588만 

달러)로 3배로 급증하였으며 2016년 2,500만 유로로 더 늘어날 전망임. 100여개의 유럽 업체가 베트남으로 

수출을 하는데, 40개 이상의 폴란드 업체가 햄 등을 중심으로 수출하고 있고 러시아도 2017년에는 돼지 

고기 등을 수출할 예정임

    유럽산 소, 돼지, 닭, 오리 육류 제품은 미국, 호주산 처럼 베트남 전국의 슈퍼마켓에서 쉽게 구입 할 수 

있음. 또한 베트남-EU와의 자유 무역 협정이 곧 발효 예정으로 유럽산 육류는 앞으로 베트남에 안정적

으로 공급될 전망임. 수입 육류의 가격은 베트남산보다 다소 높지만 식품 안전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소비자는 수입품을 선호하고 있어 베트남 농업 전문가들은 가격을 내리는 것과 동시에 안전성 등 품질

을 향상 시키지 않으면 베트남 육류 생산자와 유통업체는 경쟁에 패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음

   베트남 물류 협회에서는 베트남의 물류 기업 중 외국계 기업의 비율은 3~4%에 불과하지만, 취급하는 

수출입 화물은 전체의 80%를 넘고 특히 미국, 유럽 루트에서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음. 한편, 약 1,300개 국내 기업의 70% 이상은 자본금 평균이 70억VND(32만 달러)의 중소 규모로 

외국 업체들과의 경쟁이 어려워 주요 서비스 지역은 국내와 주변 지역에 한정됨. 다만, 동남아 국가 연합

(ASEAN) 경제 공동체(AEC)의 발족과 각종 자유 무역 협정 체결로 무역이 확대되면서 물류 서비스 

수요도 증대하여 국내 물류 업계에도 큰 성장의 여지가 있다고 보임

* 출처 : 비나한인베트남뉴스  

 시사점
●   베트남에 수출되는 한국육류는 주로 닭고기, 오리고기이며 쇠고기, 돼지고기는 검역상의 이유로 수출

되지 않고 있는데, 닭고기, 오리고기의 베트남 선호도는 높은편이고, 유럽산 닭고기, 오리고기에 대한 

한국산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시점임

 작성 :  하노이 지사

지구촌 리포트ㅣ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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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말레이시아

5-1 말레이시아 쌀 시장현황

  주요내용

   말레이시아에서 주로 소비되고 있는 쌀의 종류는 쌀알이 긴 장립종이나 자포니카, 포니, 바스마티 등

이고, 다양한 종류의 쌀이 수입되고 있음

   말레이시아 쌀 생산량은 1.8백만 톤으로 쌀 소비량 2.8백만 톤의 약 64%를 국내 생산으로 충당하고 

있음. 크다 지역의 생산량이 말레이시아 전체 생산량의 약 35%로 가장 많은 쌀을 생산하는 지역이며, 

그 다음으로는 Perak, Perlis 순으로 생산되고 있음(2015년 기준)

   말레이시아 전체 쌀 수입액은 530백만 불로 태국산 쌀이 전체 수입액의 약 37.7%(199백만 불)을 차지하고 

있고, 베트남 152백만 불, 파키스탄 79백만 불, 인도 54백만 불 순으로 쌀을 수입하고 있음(2015년 기준)

   도시화, 서구화 되면서 가정에서의 쌀의 소비는 감소하고 있으나, 쌀 가공식품 제조회사에서 활용되는 쌀이 

증가하여 전체 소비량이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말레이시아는 Jasmine, Hock Ju 등 대기업이 현지 쌀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위 대기업들은 저소득     

층을 위한 일반 쌀 외에 중, 고소득층 소비자를 위한 프리미엄 제품도 판매하고, 매스미디어(TV, 신문 

등)와 요리 프로그램 및 요리 책자를 통한 PPL(Product Placement) 광고를 하고 있음

   수입산 쌀의 경우 제품의 특성 및 가격 경쟁력 문제로 인해 선호도가 높은 소비자 그룹의 거주 지역과 

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유통채널을 파악하여 집중적으로 판매함

말레이시아산 쌀
가격 : 698.5원 / kg

태국산 쌀
가격 : 1,703원 / kg

한국산 쌀
가격 : 16,273원 / kg

* 출처 : USDA, MOA, Global Trade Atlas   

 시사점

  현재 말레이시아는 중장립종 쌀을 주로 소비하고 있으나, 현지 교민의 경우 지속적으로 중단립종을 소비하고 

있으며 중국계 현지인들에게 한정되었던 한식 및 한국식재료에 대한 관심은 최근 말레이계 사이에서도 점차 

일반화되어가고 있어 일정 수준의 한국 쌀 수요층은 존재함

  최근 들어 건강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능성 쌀 및 쌀 가공식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어 신선 쌀 수출

보다는 기능성 쌀 및 쌀 가공식품 위주로 수출하는 것이 현지 소비자들에게 더 쉽게 구매욕을 높일 수 있는 

전략으로 판단됨

 작성 :  자카르타 지사

지구촌 리포트ㅣ말레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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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Speciality Food 시장과 소비자 특징

  주요내용

  특선식품 협회(Specialty Food Association)와 시장 조사 기관인 민텔(Mintel)은 최근 특색 있는 식품을 

주로 구매하는 소비자층의 습관, 태도, 사고 및 특선식품 업체들의 주요 마케팅 전략과 시장개발 기회를 

설문 응답 방식으로 조사함

*  특선식품(Specialty food) : 원래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단어로, 대량 생산을 하지 않는 고품질의 식품이란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

  Mintel의 컨설팅 이사 David Lockwood는 웹 세미나를 통해 올해 7월에 완료된 2,000명 이상의 인터넷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를 공개함

   특선식품 시장 규모

-  2015년 기준 특선식품 시장 전체 규모는 120억 5천만 달러이고, 그 중 4분의 3 수준인 94억 달러를 

소매 채널이 차지하고 있으며 2013년~2015년 사이에 19.7%의 성장세를 보임

-   설문 응답 분석결과 지난 6개월간 특선식품 구입경험에 대해 작년 13%에 비해 금년에는 60%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특선식품 주요 소비자 특징

-  특선식품 소비자들은 남자 62%, 여자가 58%로 연령층은 25~44세, 이들 중 71%가 태평양 주(Alaska, 

California, Hawaii, Oregon, Washington)에 거주하고 있고, 그 중 85%는 연간 75만 불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음

-   55%는 새로운 음식과 맛을 느끼기 위해 구입하고, 44%는 새로운 경험을 하기 위해 구입하며, 37%는 

건강식품  이라서 구입한다고 함

-  특선식품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사람들은 밀레니얼세대 소비자로 주장이 뚜렷하고, 모험적이며, 식품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등 식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많이 따지는 성향으로 윤리적인 회사들을 선호함

-   밀레니얼 소비자들은 주로 인터넷을 이용해 특선식품을 구매하고, 특히 음료, 커피, 초콜릿, 파스타, 

오일, 스낵, 찾기 힘든 조미료와 향신료는 인터넷에서 구입 하기가 더 쉽다고 말함

6 미국

지구촌 리포트ㅣ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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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들이 구입하는 특선식품으로는 치즈, 치즈 대용품, 아이스크림 및 냉동 디저트, 초콜릿이 가장 

많고, 조사결과에 의하면 특선식품 소비자들의 66%는 ‘non-GMO’라벨을 확인한다고 함
*  출처 : Specialty Food News 

 시사점

   특선식품을 찾는 소비자들은 젊고, 호기심이 많으며,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제품이나 제조업체에 

대한 정보에 민감해 재료에 대한 정확한 표기와 건강한 식품을 선호함. 특히 밀레니얼 소비자를 대상 

으로 판매하는 식품업체들은 SNS(Facebook, Instagram, Twitter 등)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품 및 회사 

정보 공개가 필요함

 작성 : LA 지사

6-2 전세계 덮밥 ‘Bowl Food’ 트렌드

  주요내용

   기존 미국의 식문화는 대부분 각자의 접시에 반찬을 덜어먹는 방식이었으나, 에스닉푸드의 인기상승 및 

편리성을 추구하며 새로운 맛에 거부감이 없는 밀레니얼 세대의 영향을 받아 한 대접에 여러 가지 재료

를 넣고 한 번에 먹는 ‘Bowl Food' 트렌드가 생겨나고 있음.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이러

한 식사법이 덮밥이라는 이름하에 널리 알려져 있지만, 각각의 반찬을 덜어먹는 미국 식문화의 관점에서

는 새로운 유형의 식사 트렌드임 

ㅣ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Bowl Food'ㅣ

퓨전 비빔밥, Egg shop bap
뉴욕 놀리타에 있는 한 음식점은 한식의 비빔밥에서 영감을 받아 ‘The egg shop 
bap'이라는 보올푸드를 판매하고 있음. 주 재료는 풀만 먹여 키운(grass-fed) 소고기 
또는 치킨과 밥 위에 아보카도, 오이, 절인 당근, 무, 파, 고수, 계란 후라이 얹어 특제 
매콤소스를 비벼먹는 음식으로 가볍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음

하와이의 소울푸드. Poke
우리나라의 회덮밥과 비슷한 이 음식은 하와이에서 주로 먹는 것으로 알려진 회로 만든 
샐러드 Poke로 야채 또는 밥과 같이 먹음. Poke란 '자르거나 슬라이스 된'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메인 요리를 먹기 전 입맛을 돋우게 해주는 에피타이저임. 잘게 잘려진 
날생선, 미역을 쿠쿠이넛 소스와 버무려 먹으며 두부, 견과류, 아보카도, 채소 등 개개인의 
입맛에 맞춰 여러 재료를 선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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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멕시칸 덮밥, Chipotle(치폴레)
1993년 미국에서 처음 시작된 멕시칸그릴 치폴레는 브리또, 보올, 타코에 6가지 종류의 
고기, 밥, 콩, 볶은 채소, 양상추, 치즈, 4가지 종류의 살사소스, 사워크림, 과카몰리 등을 
개인의 취향대로 고를 수 있는 유명 패스트푸드 음식점임. 그 중 보올에 원하는 음식을 
담아 먹을 수 있는 보올메뉴가 있으며, 또르티아가 없는 것이 브리또와 다른 점임. 주문 
뒤 적은 대기시간으로 음식을 받을 수 있으나 건강한 재료로써 미국 직장인들의 점심
메뉴로 선호됨

베트남의 국민음식, Bun Cha(분짜)
베트남 쌀국수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분짜는 베트남의 대표음식 중 하나임. 분짜는 
차가운 느억맘(생선소스)에 면을 적셔 돼지고기 또는 절인 채소를 곁들여 먹는 음식임. 
차가운 국물에 적셔먹는 방식이 일본식 소바와 비슷하며, 저렴한 가격으로 베트남 식당
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메뉴임. 기호에 따라, 베트남식 튀김만두인 짜조(Cha gio), 새우, 
닭고기 등을 넣어 먹을 수 있음

일본식 회덮밥, ちらし(치라시동)

일본식 회덮밥은 한국식 회덮밥처럼 회, 채소, 밥을 양념장에 비벼먹는 것이 아닌, 밥 한 점, 

회 한 점 덜어 먹는 방식임. 치라시는 일본어로 ‘흩뜨리다, 분산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분산되어 있는 회와 밥을 모아 초밥처럼 먹기도 함

* 출처 : Tech insider, Aloha-hawaii, Chipotle website, Wikipedia 

 시사점

   식품산업컨설팅회사인 Technomic에 의하면 보올푸드는 최근 각광받는 식품 트렌드로, 지난 5년간 29.7%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우리나라의 비빔밥 역시 하나의 그릇에 여러 반찬을 비벼 먹는 보올푸드로서 

이미 몇몇의 식당에서 비빔밥 보올푸드를 선보이고 있음. 현재의 트렌드에 힘입어 비빔밥을 비롯한 

한국식 덮밥류를 소개하는 것은 한국 식재료의 대미 수출증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임

 작성 : 뉴욕 지사

지구촌 리포트ㅣ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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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럽

7-1 강소식품기업의 성공사례

  주요내용

   영국 테스코(TESCO) ‘Backit 캠페인’ 실시

-     영국의 테스코(TESCO)는 테스코 플랫폼을 통해 소규모의 식 · 음료 사업체가 자신들의 상품을 소개

하면 대중들이 재정적 후원을 하는 클라우드 펀드 형식인 Backit 캠페인을 시작함. 사업체들은 재정

후원금액 목표를 제시하고, 후원 기간은 45일로 한정됨

-     현재까지 가장 많은 후원을 받은 기업은  Drunken Berries와 B-Tempted Gluten Free임

Drunken Berries B-Tempted Gluten Free

   스코틀랜드 브루독(Brewdog) 맥주 회사

-     2007년 2명의 20대 청년 제임스 와트(James WATT), 마틴딕키(Martin DICKIE)에 의해서 설립되어 

2015년 기준 종사자 540명, 44개의 바를 설립했고, 134,000헥토리터의 맥주를 판매함. 9년간 200개의 

상품 출시, 2016년 기준 2015년 대비 52% 상승한 4천5백만파운드(약 780억 원)의 매출을 올림

-     맥주의 프리미엄 전략을 통해 한정판 판매, 획기적인 맥주 디자인과 맛 개발, 특히 다양한 SNS를 활용해 

꾸준히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알리며 소비자들과의 소통하는 마케팅 전략을 활용함

-     The end of history 상품은 동물 모양의 특이한 디자인과 한정판 판매, 높은 도수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B-Tempted Gluten Free 상품은 판매 후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맥주로 15%의 커피, 

카카오, 칠리맛이 함유된 맛이 특징임

ㅣ상품 예시ㅣ

The end of history, 2010

도수: 55%    가격 : 765달러 / 330ml

B-Tempted Gluten Free

도수 : 15%    가격 : 10.99파운드 / 375ml

지구촌 리포트ㅣ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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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노센트(INNOCENT) 스무디 전문점 

-     1999년 3명의 청년이 한 음악 축제에서 스무디를 파는 것으로 시작해서 2009년 코카콜라가 인수한 

기업으로 2015년 기준 프랑스 주스 시장의 선도주자로 떠오르고 있음. 2014년 기준 독일, 오스트리아, 

덴마크에서 냉장주스 브랜드로 1위를 차지했고, 2015년 기준 유럽대륙에서 1억 파운드(약 1천4백억원)의 

수익을 달성함

-   재미있는 문구를 이용한 다양한 디자인, 독특한 상품명, 과일 외에 방부제, 향료와 같은 부가물을 넣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SNS 활동을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함

ㅣ상품 예시ㅣ

Totally tropical 베리 굿 (berry good) 스무디

   티렐스(Tyrrells) 감자칩 회사 

-     2002년 감자를 생산하는 농민 윌리엄체스(William Chase)가 시작한 감자칩 회사로 그의 감자칩

이 성공하면서 2008년 사모펀드 투자회사가 3천만 파운드(약 4백3십억원)에 인수했으며, 올해는 미국 

팝콘회사인 Amplify Snacks가 10배인 3억 파운드(약 4천3백억원)로 인수하며 기업가치가 커지고 있

음. 감자칩의 맛과 품질로 영국과 세계곳곳에서 수많은 상을 휩쓸었으며 2015년 기준 8천 2백만 파운

드의 수익을 냄. 수제 감자칩이라는 분야에서 티렐스는 오늘날 프랑스, 스위스에서 가장 큰 시장 점유

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독일과 네덜란드에서는 2위를 차지하고 있음. 유럽 내에서 2014년 646만 파

운드(약 91억5천만 원)에서 1년 사이 661만 파운드(약 93억6천만 원)로 판매가 증가함

-     매운맛, 랍스터, 마늘, 버터, 야채와 민트 등 기존의 영국 전통의 감자칩 맛과는 다른 상품을 개발했고, 

빈티지를 강조한 독특한 디자인과 프리미엄 수제 감자칩을 전략 상품으로 내세움. 경쟁이 치열한 

감자칩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대체상품으로 프리미엄 팝콘을 출시해 성공함

ㅣ상품 예시ㅣ

감자칩 (종류 : 34가지) 팝콘 (종류 :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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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테스코와 같은 대기업이 소규모 식음료 시장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실천하는 캠페인은 현시장의 수요와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유럽 식품시장은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다양한 수요가 

주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강소식품기업들의 성공사례를 통해 소비자들과의 상호작용 할 수 있는 맛과 디자인, 상품군, 커뮤니

케이션의 차별화 전략이 성공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따라서 한국 식품기업들은 해외 시장에서 성공한 유사 제품의 성공 경로를 답습하기보다 각 상품의 특성과 

타겟 소비자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타겟 소비자들과 상호작용이 가능한 마케팅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음

   기본적으로 유럽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과의 소통, 해당 국가의 언어로 상품디자인 및 제품 

정보 전달이 필수이며, 웰빙을 내세운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음

 작성 : 파리 지사

지구촌 리포트ㅣ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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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사우디 농업 및 농식품 전시회 개최 

  주요내용

    사우디아라비아의 농업부 장관 Abdurrahman Abdul Mohsen Al-Fadi는 2016년 10월 2일 ‘2016 사우디 농업 & 농

식품 전시회’를 리야드 국제 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함. 이는 리야드 전시 기업과 UFI가 주최 하며 사우디 농업부와 

사우디 유기 농업 협회의 지원으로 개최됨

   이번 전시회는 사우디 각 지역 · 국제 기업들 및 유관 조직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행사기간은 10월 5일

까지 총 4일에 걸쳐 진행됨. 이번 전시회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농업 및 식품, 시설 분야에 있어 로컬 기업들

과 외국계 기업들 간의 소통을 강조하고 모든 참가자들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킬 것이며, 중요한 부문의 발전에 

있어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올해 35회째로 30개 이상의 국가에서 350여개의 기업들이 참가하였으며, 브라질, 중국, 체코, 이집트, 그리

스, 헝가리,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폴란드, 터키, UAE, 사우디관 등이 설치되었음. 특히 올해는 유기농

업과 관련 제품 및 기술들, 양식 부분에 중점을 두었으며 사우디의 식량 자급자족을 이루기 위한 천연 자원 

보존에 관한 토론도 진행되었음

* 출처 : http://saudigazette.com.sa/business/saudi-agri-show-highlights-organic-farming-opportunities/

   

 시사점

    사우디아라비아는 국제유가의 하락으로 원유에만 의존하지 않는 일종의 사업다각화를 진행 중임. 이번 

전시회를 통해 식량의 자급자족이라는 국가 유지에 필수불가결한 문제에 맞닥뜨렸으며, 중동의 신선

농산물과 해산물 보급소인 ‘오만’ 등과의 품질, 가격 경쟁의 벽을 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됨

   해당 전시회는 이미 수십 회 이상 개최되어 국내 농산물기업들에게 기술 노하우 전파 및 수입의 기회가 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되고, 유기농산물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 천연, 유기농 식품 회사들의 중동 

진출이 기대됨

 작성 : 아부다비 지사

8  사우디아라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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